
New Rayon 복합소재 개발 

 

ト-ア방은 new rayon과 fine wool을 혼합한 신복합소재 “Telaex”를 개발하여 

직사, 편사, 저지, 직물 등에 등용하고 있다. 

Telaex는 바이오가공한 뉴 레이온 파이버와 파인울을 복합함으로써,  

① 가볍고 중량감이 있음 

② 산뜻하고 따뜻함 

③ 차분한 표면감과 자연스런 광택 

④ 유연한 반발감과 부드러운 탄력성 

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, 정장용, 캐주얼용 모두 가능하고, 폭 넓은 디자인

의 변화도 가능하다. 

기술요소로는, 

① 뉴 레이온 파이버의 바이오가공(파이버는 조성이나 가공으로 인한 분섬

(피브릴화)으로, 표면에 제1차 피브릴(굵고 딱딱한 필링이 생기기 쉬움)과 제

2차 피브릴(가늘고 유연한 피치스킨과 같이 됨)이 발생한다. 따라서 후가공에

서 제1차 피브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털로 인한 필링, 가공에 의한 마

찰흠, 광택, 주름, 색얼룩, 색차가 발생하기 쉽게 된다. Telaex는 파이버의 첫 

가공간계에서 특수한 바이오가공을 실시, 염색공정에서 큰 액션을 취하지 않

아도 균일하고 부드러운 터치의 태를 확보함). 

② Wool, 앙고라와 혼섬(top 제조부터 독자의 방적기술을 구사, 바이오가공 

원면과 울의 혼합과정에서 master top을 만들어, 편사, 직사, 기타 용도에 따

른 실을 방적함, 앙고라와 혼섬은 방모로 전개) 

Telaex는 기본적으로 new rayon 50%, wool 50%의 세번수(Nm 2/60~2/80)중심

이나, 울 이외의 소재와의 복합화도 추진하고 있다. 



생산은 바이오가공 파이버와 울 또는 그 밖의 소재를 혼합하여 master top

을 만든 후 방적, 제직, 편직, 염색가공으로 진행한다. 

 

 

 

 


